올림픽 편승 세일은 NG!! 기억해서 손해 볼 일 없는 엠부시 광고 
도쿄 올림픽 결정으로 여러 곳에서 고조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사용한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엠부시 광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엠부시 광고란?
-말하자면 편승광고!
엠부시 마케팅이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에서 공식 스폰서가 아님에도 편승하여 관련상품의 판매와 선전을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무단으로 공식 로고나 이벤트를 상기시키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공식 스폰서처럼 보이도록 선전하는 수법이 있으며 대부분은 주최측에 의해 금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대형 이벤트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혹은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의 표현은 모두 NG입니다.
요약하자면 허가 없이 대형 이벤트에 연관 지어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입니다. 

올림픽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 연관 지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 스폰서 기업뿐
스폰서 프로그램은 국제올림픽의원회（IOC）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지정한「TOP파트너」를 시작으로 JOC와 계약하는「JOC골드 파트너」「JOC오피셜 파트너」등, 권리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올림픽을 마케팅을 위해 활용할 때에는 스폰서로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스폰서 계약.. 비싸겠죠?
협찬금은 JOC에서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각 보도에 따르면 「골드」는 6억엔, 「오피셜」은 2억2천만엔.코카콜라나 맥도날드, P＆G 등이 계약한「TOP파트너」는 수 십 억 엔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놀라울 정도의 고액! 엠부시 광고의 규제는 이들 정식 스폰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가 NG?
-「2020년 도쿄올림픽 결정 기념 세일」이 포함된 상점가의 전단은 명백한 엠부시 광고. 위법입니다.

-「높게 들어올린 감자튀김 위로 연기가 피어 오르는 장면」이 나오는 버거킹의 광고. 
이것 또한 성화를 흉내 낸 것으로 NG입니다. 
[bookmark: _GoBack]맥도날드는 공식 스폰서로 계약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용권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표현도 전부 NG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축 2020년 개최
축 2020년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 결정
도쿄에서 미래의 꿈을 실현
올림픽 개최 기년 세일
2020엔 캠페인
축 꿈의 제전
축 도쿄 결정
7년 후의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도쿄」「2020년」을 사용

엠부시 광고는 올림픽을 「상기」시키는 것 만으로도 NG입니다.
트러블을 피하고 싶다면 올림픽과 연관 지은 마케팅은 NG입니다.
이 엠부시 광고는 올림픽 뿐만 아니라 월드컵에도 해당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